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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epression and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ffect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270 alcoholic inpatients who

were treated in an alcohol hospital located in a metropolitan city of South Korea over three months between

November 2019 and January 2020 and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 and structural equation. Bootstrapping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significance of indirect effects of mediating parame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and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presence of meaning in life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depression

and warning symptoms of relapse in alcoholics, and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warning of relapse in alcoholics. The findings suggested further research studies to prevent relapse 

in alcoh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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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중독(addiction)은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영

역뿐만 아니라 정신 및 영적 안녕까지도 크게 손상시

킴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질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해당 행위를 멈추지 않고 강박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Young & Abreu, 2010). 이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우리 사회의 가장 흔한 정신질환 중 하나로 오

랜 기간 정신건강 영역의 주요 관심 대상 중 하나였다. 

특히, 알코올 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재발이 높

은 질환으로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이들의 재발률

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후 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알코올 중독 

환자들 중 퇴원한지 3개월 이내에 50%∼60%가 재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wn, et. al., 1995). 국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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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알코올 중독환자의 경우 퇴원 후 3개월 이내에 

82.1%가 재발하고(Kim, et. al., 1994), 4개월 이내에는 

71.5%가 재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퇴원 이후 1년 

이상 단주를 유지하는 경우는 전체의 14.5%에 불과했

다(Kim, 1994). 보다 최근의 자료에서도 알코올 중독

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채 한 달도 넘기지 못

하고 재발하여 입원한 비율은 42.6%로(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7) 높은 재발 위험성에 대한 우려

는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발률이 

높은 알코올 중독의 경우,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연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적 개입이 이

루어지지 않으면 종국에는 만성화되는 등 매우 불량

한 예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까지 많은 

연구들은 재발을 촉발시키는 요인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를 완화시키거나 보호 요인으로 

작용 하는 요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부족한 상

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발에 가장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과 재발간의 관

계에 삶의 의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함으로

써 재발률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대되는 요인을 찾아내고, 그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알코올 중독 환자의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우울, 분노, 좌절, 불안, 적개심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알코올 사용을 촉발시키는 자

극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Chae, 2006; Chae, 2005; 

Grantz & Pickens, 1992). 특히, 재발 환자들을 대상으

로 부정적 정서가 재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고자 한 연구에서는 재발 시기 혹은 그 직전에 부정

적인 정서를 경험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우울, 고독과 

같은 감정을 가장 빈번하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Marlatt, 1985). 재발 환자 집단과 재발하지 않은 환자 

집단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재발 집단의 우울, 불안, 신

체 증상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비재발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Finney & Moos, 1991). 이중 우울

은 알코올 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정적인 감정 상

태로 알코올 중독 환자 중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 자

살 시도 가능성이 높아지며, 단주를 이행하거나 지속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yun, et. 

al., 2013). Chae(2006)의 알코올 중독 재발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심할수록 재발경고증상의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삶의 의미는 정신건강과 상당한 관련

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ker, et. al., 1987; 

Ryff, 1989). 실제로 삶의 의미와 정신건강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한 Yoo, et. 

al.(2014)의 연구에서도 삶의 의미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다

양한 동기를 충족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삶에서 당면하는 다양한 고통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학자들마다 이에 대한 정의는 

다르다. Ryff & Singer(1998)는 삶의 의미를 삶에 대한 

목표 지향성, 목적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Mascaro, et. 

al.(2004)은 행동을 하는 의도 혹은 행동의 이유라고 

하였다. 이후 Steger, et. al.(2004)은 삶의 의미가 두 가

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 첫 번째

는 의미 추구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

향 혹은 동기를 뜻한다. 다음은 의미 발견으로 자신의 

삶이 특정한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한다. 

다만, Steger, et. al.(2004)에 따르면 삶에서 의미를 추

구하고자 하는 노력이 의미발견으로 이어질 때에야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의미

추구는 삶에 대한 의미의 결여로 인해 활성화되므로 

이 때 개인은 우울, 슬픔, 좌절 등의 정서적 혼란, 내적 

긴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

나 의미 추구라는 지난한 과정을 통해 그 결과물로 도

출되는 의미발견은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 말기암 환자, 뇌졸중 환자 등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미발견은 그들이 경험하는 우

울감, 상실감 등을 상쇄시키고, 심리적 적응을 매개하

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 et. al., 

2019; Cohen & Cairns, 2012). 그러나 삶의 의미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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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 요

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도 심각

한 신체적 질병이나 노인 등 죽음에 당면한 사람들이

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행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를 알코올 중독 환자에게 확장하고자 하였

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지속적이고, 과도한 음주로 인

해 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사회에서의 역할과 지위 상

실을 경험하며, 소외감과 무기력감 등의 부정적인 감

정에 휩싸여 종국에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게 된다. 

이는 다시 음주를 촉발 및 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여 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Steger, et. al.(2004)이 주장한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두 

개념 중 의미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의미 발견이 우울

과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발에 관한 최근 연구들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

들을 재발과 비재발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틀

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재발을 치료의 실패로 간주하고, 비재발은 성공으로 

보기 때문이다. 물론 재발이 치료의 실패로 인한 결과

일 수도 있으나 때에 따라서는 행동 변화 과정에서 자

연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다(Witkiewitz & Marlatt, 

2004). 알코올 사용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정신건강의

학과의 외래 진료 형태로 이루어지는 외국의 경우에

는 재발, 비재발 보다는 조절 음주인지, 폭음인지가 치

료 효과를 살펴볼 때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된다. 그러

나 국내에서는 많은 알코올 사용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알코올 사용 환자

들이 일회성 음주를 했더라도 이는 지속 음주로 이어

지므로 재입원을 해야 한다는 국내의 임상가들의 지

침을 고려할 때 음주 재개 자체를 막는 것이 치료에서

는 매우 중요하다. 임상현장에서는 폭음을 하는지, 조

절 음주를 하는지 보다 다시 음주를 시작했는지의 여

부에 초점을 맞춘다(Chae, 2005). 알코올 사용 환자들

을 치료하는데 있어 재입원 자체가 재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증상 악화로 인한 재입

원은 재발의 하나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Ba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장애 환

자로 진단을 받은 후 음주를 재개해 알코올 전문 병원

에 2회 이상 재 입원한 경우를 재발로 조작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재발의 위험성 및 우울, 삶의 의미 

등을 연구하였다. 

Ⅱ.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 가설을 포함한 구체

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문제

알코올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

를 삶의 의미 중 의미발견이 부분 매개할 것인가? 

2. 연구 가설

알코올사용 환자의 삶의 의미 중 의미발견은 이들

이 보이는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부분 매

개할 것이다. 

3. 연구설계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

에 2회 이상 재입원하여 알코올 전문 치료를 받고 있

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

계에서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4. 연구대상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병원에 2회 이상 재

입원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올 사용 환자

들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

여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표본

의 크기는 G power 3.1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도출하였

으며, 예측변수 3개, 유의수준 0.05, 중간효과 크기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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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력 0.80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 표본크기 11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할 연구 대상

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G power를 통해 산출된 표본

의 크기를 상당수 초과하는 27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

다. 다만, 자료 수거 결과 공란이 있거나 성의 없이 응답

한 9명의 자료는 최종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총 270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들 

중 남자는 208명(77%), 여자는 62명(23%)이었으며, 나이

는 21세에서 77세 사이로 평균 50세(SD=11.10)이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알코올 사용 환자로 이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목적에 대해 사전 고지하였으

며, 자유롭게 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 하였

다. 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이 기입

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사

실을 알렸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측정치들을 평

정하도록 하였다. 연구 관련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서

면으로 안내하였으나 연구 대상자가 서면을 구체적으

로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구두로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에 본인이 직접 사

인하도록 하였다. 동의서에 사인한 후에도 동의를 철

회할 의사가 있는 경우 참여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

음을 고지하였다. 연구에 대한 동의 철회 시에는 설문 

작성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의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불편감을 고려하여 동의서 및 설문지를 연구

자에게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파기하도록 안내하였

다.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설문지 

및 동의서는 분리하여 수거하는 등 연구 윤리를 준수

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였다. 

5. 측정도구

1) 한국판 역학조사센터 우울증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Chon, et. al.(2001)

이 국내에서 사용 중인 세 가지 한국판 CES-D를 비교, 

검토 후 개발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일

주일 동안 경험한 감정의 빈도를 0점(극히 드물다)에

서 3점(대부분 그렇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

다. 본 척도는 연구자들 및 임상현장에서 알코올 환자

들을 진료 및 치료하는 임상 현장 치료팀과의 회의를 

통해 문항의 적절성 및 사용의 용이성 면에서 인정 받

아 최종적으로 선택되었다. Chon, et. al.(2001)의 연구

에 따르면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2)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해 Steger, et. 

al.(2004)이 개발한 척도를 Won, et. al.(2005)이 한글로 

번안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의미 의미발견과 의미추구

라는 두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미발견은 자

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주관적인 느낌을 말하며, 의

미추구는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지향과 추동을 뜻

한다. 문항은 총 10개로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의미발견은 5문항, 의미추구는 5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의미발견 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척도 이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삶의 의미와 관련

하여 표준화된 척도가 전무한데다 임상 현장 실무진

과 본 연구의 연구자들간의 논의 결과 삶의 의미를 측

정하는데 합당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최종 선택하였다. 본 척도는 Won, et. al.(2005)의 연구

에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이중 의미발견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86이었다. 

3) 재발 경고 증상 척도(Advance Warning of Relapse 

Questionnaire: AWARE Questionnaire)

본 연구에서는 재발위험성을 측정하기 위해 Chae 

& Oh(2006)가 Lowman, et. al.(1995)의 재발 경고 증상 

척도를 한국판으로 번안한 후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총 27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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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ean(SD)
(n=270)

Male
(n=208)

Female
(n=62)

t 
(p)

Depression
21.10

(11.62)
20.11

(11.34)
24.44

(12.04)
-2.60
(.01)

Presence of 
meaning in life

24.31
(7.04)

23.90
(7.18)

25.68
(6.43)

-1.75
(.08)

warning symptoms 
of relapse

70.33
(25.29)

70.65
(25.64)

69.23
(24.27)

.39
(.69)

Table 1. Test variables according to gender가 높을수록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Miller & 

Harris(2000)의 연구에서 재발 경고 증상 척도는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내적 일치도는 

.93이었으며, 두 달 간격으로 실시한 검사-재검사 신뢰

도는 .80이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알코올 환자의 재

발 경고 증상을 측정하는데 용이하다는 임상 현장 실

무진과 연구자들간의 회의를 통해 본 척도를 최종저

그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 계수도 

.93으로 나타났다. 

6.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에 사용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내적 

일치도 분석(Cronbach’s ɑ)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 분석과 t-검증 및 변량 분석을 실시하

였다. 넷째, 의미발견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유의미한 

경로 및 매개효과를 재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측정 변인들에 대한 기술 통계

연구 대상자 전체 집단과 성별에 따라 각 측정 변인

들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및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1>과 같이 남성

은 전체 270명중 208명이었으며, 여성은 62명이었다. 

성별에 따른 측정 변인들의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우울과 의미발견이라는 측정 변인들에서는 여자가 남

자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재발경고증상

의 경우에는 남자가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 

이 중 우울의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측정 변인들의 평균 점수가 연구대상자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대~30대(n=46), 

40대~50대(n=168), 60대~70(n=56)대로 연령 집단을 구

분한 후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령 

집단에 따른 측정 변인들 간의 평균 차이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

측정 변인인 우울, 의미발견, 재발 경고 증상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재발 경고 증상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의미 발견과는 부적 상관 관계를 보

였다. 특히, 의미 발견은 우울 및 재발 경고 증상과 유

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바, 의미발견이 우울 

및 재발 경고 증상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전체 변인들 간 상관은 .85를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85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 존재). 이와 함께, 회귀 분석 실시 결과, 분

산팽창지수(VIF)가 10이하였으며, 공차한계(tolerance) 

또한 0.912로 1에 근접해 설명변수들 사이의 다중공선

성 문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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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1 (p-value) 2 (p-value) 3 (p-value)

1. Depression -

2. Presence of meaning in life
-.25 

(p<.001)
-

3. warning symptoms of relapse
.64 

(p<.001)
-.284 

(p<.001)
-

Table 2. Correlations among depression, presence of meaning in

life, & warning symptoms of relapse

step Model B β Adj.R2 F (p)

1 depression->Warning symptoms of relapse 1.386 .637 .403 182.916 (p<.001)

2 depression->presence of meaning in life -.180 -.297 .085 25.904(p<.001)

3
depression->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62 .580

.435 104.592 (p<.001)
presence of meaning in life->Warning symptoms of relapse -.689 .192

Indirect Effect B SE LLCI ULCI

depression->presence of meaning in life->Warning Symptoms of relapse .123 .071 .0193 .2936

Table 3. Mediating effect of presence of meaning in life between depression and warning of relapse

3. 우울과 재발 경고 증상간의 관계에서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우울과 재발 경고 증

상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여부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Table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Hayes의 Process 

Macro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미발견이 매개 변인으로 작용

하는지 확인한 결과, 1단계에서 독립 변수인 우울은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β=.637, p<.001)을 미

쳤고, 2단계에서 매개변수인 의미발견에도 유의한 영

향((β=-.180,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지막으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3

단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이 재발 경고 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보다 감소하였고, 우울(β

=.1.262, p<.001)과 의미발견(β=-.689, p<.001)의 영향

력 모두 재발경고증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의미발견이 우울과 재발경고증상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다. 또한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95% 신뢰구간을 추정한 결과, 0.0193~0.2936으로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우울이 의미발견을 부분매개로 하여 재발경

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남녀라는 성별 간

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중집단 구

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남자와 여

자 집단에 따른 경로 계수에 대해 Δχ2 비교 검정한 

결과, 모든 경로의 Δχ2가 임계치인 3.84보다 작게 나

타나(Δχ2 =.15~1.98) 성별에 따른 경로계수들 간의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과 여성 알코올 사용 환자 모두 우울이 의미발견

을 부분 매개로 하여 재발경고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

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었다. 

Ⅳ.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

고증상간의 관계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우울이 재

발 경고 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나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이 부분 매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우울은 재발 경고 증상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

여,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이 심할수록 재발경

고증상 또한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우울

과 삶에 대한 의미발견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성립

하여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이 심할수록 자신

의 삶을 의미 있다고 보고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삶에 대한 의미발견과 재발 경고 증상 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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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어,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경

우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재한다고 지각할수록 재발

경고증상의 심각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

한 결과는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자신의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음주를 다시 시작 할 가능성과 그 위험성

을 낮추는 일종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 질

환을 지닌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Son, et. 

al., 2019; Cohen & Cairns, 2012) 심각한 신체적 질환을 

경험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자신의 삶에 의미가 존

재한다는 지각이 우울감, 상실감 등을 상쇄시키고, 심

리적 적응을 매개한다고 주장한 바와 일관성을 보인

다. 다만 기존의 삶의 의미에 대한 연구들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행해져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알코올 사용 환자

들에게 확장한 본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즉,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은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경우에

도 이들의 재발 위험성을 낮춤으로써 음주로부터 이

들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임상현장에서 의미발견을 촉진시키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구성하여 실시한다면, 재발을 예방하는데 

있어 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알코올 사용 환자

들을 치료하는 기존의 임상현장에서는 이들의 우울, 

좌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그와 관

련된 인지를 변화시키는 인지행동 치료 및 대처 기술

이 주요한 치료프로그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삶의 의미가 재발 위험성을 낮추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알코올 사용 환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

미를 발견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추가 분석 결과 삶의 의미 중 의미 추구와 우

울 간에는 부적 상관(r=-.167, p<.01)을 보였으나 의미 

추구와 재발 경고 증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의미추구 또한 유의

미하지는 않으나 재발 경고 증상과 부적인 관계를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미추구가 삶에 대

한 의미의 결여로 활성화 되는 바, 의미 추구가 추동되

면 우울과 같은 정서적 혼란, 내적 긴장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입장과는 상반된 결과로 의미 추

구 또한 의미 발견과 유사하게 우울을 감소시키고, 재

발위험성은 낮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삶에

서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로 음주 행

위가 재발 되는데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

단된다. 

한편, 분석 결과, 여성 알코올 사용 환자가 남성 알

코올 사용 환자에 비해 연구참여율이 낮았으나 우울

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아동기에는 우울증의 경우 남녀 성차가 보고되지 

않다가 13~15세 경부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감을 

더 경험하게 되면서 성인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정도 더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Hyder, et. al., 2008).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이후 연구들을 위해 제언할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해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자기 보고형 

질문지의 경우 응답에 있어 신뢰도 문제 등과 같은 문

제가 있으며, 이러한 제한점들이 본 연구에서도 배제

되지 못한 바, 후속 연구들에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절차나 실험을 통해 통제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변인들을 동일한 시

간대에 측정하는 횡단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경우 우울과 재발경고증상 

간의 관계를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부분 매개하는 것

으로 밝혀졌으나 실제로 이들 간의 인과관계를 증명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삶의 의미에 대해 개념 

정리한 연구자들에 의하면 의미 발견은 의미 추구, 혹

은 그 이전의 단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획득되는 결

과물로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라는 단계에 도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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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단계들과 알코올 사용 환자들이 호소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 및 재발 경고증상과의 관계를 파악

하기 위한 장기 종단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알코올 전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

는 알코올 사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알코올 사용 

환자 집단의 특성상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남성이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알코올 사용 환

자의 경우 성별에 따라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심각도와 경험의 빈도 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성별에 따른 알코올 사용 환자의 특성 차이 뿐만 아니

라 측정 변인들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재차 확

인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 사용 환자 집단이라는 특정한 임상 집단을 연

구 대상으로 삼은 바, 본 연구 결과를 일반인에게 적용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일반

인 집단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의미 발견이 이들의 부

정적인 정서 및 심리적 안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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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위험성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발견의 매개효과

국문초록 본 연구는 광역시의 알코올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

의 관계에 삶에 대한 의미발견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알코올 

사용 환자들의 재발을 억제하는 보호 요인을 확인하고, 알코올 사용 환자의 치료 장면에 적합한 

치료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검증 Anova 분석, Pearson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수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매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트스트래

핑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알코올 사용 환자의 우울, 삶에 대한 의미발견, 재발경고증상 간에는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특히 삶에 대한 의미발견은 우울 및 재발경고증상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관계를 보였다. 특히, 삶에 대한 의미발견은 우울과 재발경고증상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알코올사용 환자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안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알코올 사용 환자, 우울, 삶의 의미발견, 재발경고증상, 매개효과

Profiles Hae Sook Kim：She received her Ph.D.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8. S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at Honam University, in which she has taught since 2019. Her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linical psychology & mental health(2015154@honam.ac.kr).

Yun Hee Choi：She completed a doctorate in clinical psychology courses in 2016. She has been working as a mental health 

clinical psychologist since 2002 and is currently working as an addiction therapist in an alcoholism treatment hospital 

(clara20082@nate.com).




